
상하이 방직업 - 20억 위안 투자하여  

쟝수성 대풍시의 공업원으로 이전 

중국의 상하이 방직집단은 쟝수성(江蘇省) 대풍시 정부와 대풍시 지역에 

상하이 방직산업원구(上海紡織産業園區)를 건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최초에 진출하는 상하이 기업은 85년의 역사가 있는 ‘상하이 제17방직총

창’으로 결정되었다. 

합의에 따라 상하이 방직집단은 이 시에 약 127ha의 부지를 구입하였다. 

총액 20억 위안을 투자하여, 주로 상하이 섬유 제조 기업을 이전시킨다. 제1

기 공사 완료 후에는 연간 생산액 10억 위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하이 섬

유 산업 사상 최대 규모의 산업 이전이 될 것이다. 

‘해방 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시의 비약적 발전과 근대 서비스업 건

설에 따라 상하이 방직집단은 과학 기술과 패션이라는 발전 전략을 작성하

였다. 자매성ㆍ시(姉妹省 市ㆍ )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생산 기지를 건설하여, 

과학 기술로 제품의 부가 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더욱 증강하면서 상하이 시

구(市區)에서는 우수한 토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패션 산업을 발전

시킨다. 

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하이 방직집단은 주로 이전 기업을 선정하

거나 공장 건설, 노동력의 수요 문제를 해결한다. 상하이 제17면방창은 현재 

2,400명의 종업원이 있으며, 2005년의 판매고는 2억 8천만 위안이었다. 7만 추

를 웃도는 기존 설비 중에서 5만 추와 일부의 중핵 기술, 관리직을 대풍시로 



옮기고, 상하이 시내의 구공장 자리는 패션 서비스 원구로 개축한다. 이 시

로 옮긴 후에 제17면방창의 인적 코스트, 에너지 코스트도 어느 정도 줄어든

다. 

‘상하이 방직산업원구’는 상하이 섬유 산업의 기존 제조업을 받아들이면서 

신흥 기업의 하이엔드(high-end ; 고급을 지향하는) 방직으로의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하며, 최종적으로는 중고급 원단을 중심으로 생산하여 실ㆍ포ㆍ날염

ㆍ어패럴을 일관 공정으로 만든 섬유ㆍ어패럴 연구 개발ㆍ생산 기지를 만들

어 낸다. 2006년 제2/4분기에 제1기 공사가 시작되었고, 상하이 방직집단은 

해외로부터의 투자도 받아들인다고 한다. ♣  

 


